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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
함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
나 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
com) 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원불교, 
초대 미국 종법사 임명

원불교 미국 초

대 종법사에 죽

산 황도국 종사

가 임명됐다.

15일‘연합뉴

스’에 따르면 원

불교는 12일 중

앙총부에서 연 

제245회 임시수

단회에서 죽산 

황도국 종사를 미국과 캐나다, 중남미 원불교

를 대표하는 미국 초대 종법사로 임명하는 내용

의‘미국 종법사 동의안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.

죽산 미국 종법사는 13일 한국을 비롯해 해외 

23개국 현지 교무와 교도들이 온라인으로 참

여한 가운데 열린 비대면 임명식에서“역량과 

덕이 부족한 제가 큰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

겁다.”고 밝혔다.

이어“수많은 불보살을 배출하고, 한없이 열리

는 일원의 세계, 한없이 밝아지는 상생과 보은

의 세계, 차별 없는 평등세계를 열어 가는데 미

주에 있는 교도들과 합력하겠다.”고 다짐했다.

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전산 김주원 종법사도 

“미국 종법사의 탄생은 교단의 경사이고, 세계

의 경사이며 일체 생령의 경사”라며“자리가 있

어도 실력자가 없으면 일을 못 하고, 실력자가 

있어도 그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을 할 

수 없는데, 미국 종법사 임명은 인심(人心)과 천

심(天心)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

각이 든다.”고 반겼다.

죽산 미국 종법사는 원음방송 이사장, 군종

특별교구장, 서울교구장 등을 지냈다. 퇴임 이

후 미주 교령으로서 미주 지역 원불교 교도들

의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는 정신적 스승 역할

을 해 왔다.

죽산 미국 종법사의 취임식은 오는 9월 12일 

미국총부가 있는 뉴욕주 원다르마센터에서 거

행될 예정이다. 임기는 2024년까지다.

인연이 강하면 끌림이 강하다

자신이 과거 업의 꼭두각시가 되어 

원인도 모르게 사람을 미워하고 괴

롭히고 있다는 것이다. 그것도 자신

의 가장 소중한 가족의 일원을 말이

다.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악업을 

참회하고 새로운 선업을 짓기 위해 

발원을 한다.

“내가 당신을 향하여 악심을 일으

키고 당신이 나를 향하여 악심을 일

으키는 것은 모두 과거 생의 업연에 

의한 것이다. 과거 생에 서로에게 악

한 해를 끼친 악업의 결과로, 지금 기

억은 사라져도 업력은 남아서 서로를 

괴롭히고 있다. 우리는 더 이상 과거

의 업의 영향으로 우리를 서로 괴롭

히고 싶지 않다. 나도 과거 생에 당신

을 괴롭혔을 것이고 당신도 과거 생

에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. 그러므로 

나에게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나

는 이와 같이 참회하겠다. 내 속에서 

일어나는 현재의 악한 마음을 참회

하며 과거 생의 당신의 악행을 용서

한다. 더 이상 업력의 꼭두각시가 되

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

다. 당신도 같은 방법으로 나를 용서

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. 그리고 

앞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당신과 은

혜로운 인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

겠다.” 

이렇게 애증 관계의 부부는 서로 참

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

해야 한다. 우리가 애증이란 번뇌를 

넘어 잘못된 삶을 수정하고 고치는 

지혜로운 방법이다. 그 지혜로운 삶

의 방법을 매일 꾸준하게 연습하여 

익숙하게 만들어 가는 행위가 수행

이다.

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

들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서로 원

한은 녹이고 은혜는 늘려나가는 확

장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발

원하자.

-도암 스님-

홍콩의 어느 사원에 주련이 한 쌍 

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다.

그 문장은“부처시연(夫妻是緣)，유

선연유악연(有善緣有惡緣)，원원상

보(怨鴛相報)아녀시채(兒女是債)，유

토채유환채(維吐債宥還債)，무채불

래(無債不來)”이다.

의미를 살펴보면,“부부는 인연이 

있어야 만나게 된다. 선한 인연도 있

고 악한 인연도 있다. 악한 인연의 원

수끼리 서로서로 보복을 한다. 아들

딸은 빚이 있어야 만나게 된다. 갚아

야 할 빚도 있고 받아야 할 빚도 있

다. 빚이 없으면 찾아올 인연이 없다.”

는 의미이다.

경문을 보자.

“처자식이 마주할 때면 중생들이 

원수거나 친하거나 평등하게 대하고 

애착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를 발

원해야 한다.”‘인연이 있어야 만난다’

는 말은 현재생의 인연을 말하는 것

이 아니다.

부부는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

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. 전혀 다

른 지역 환경에서 성장하여 이런 저

런 인연으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

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그리고는 친

족만큼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사이가 

된다. 그런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게 

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사

실 그렇지 않다.

부처님은 사람들이 특히, 가족은 

과거생의 깊은 인연이 없이는 맺어지

지 않는다고 한다. 과거생의 깊은 인

연은 선한 인연일 수도 있고 악한 인

연일 수도 있다. 어느 인연이든지 과

거 생에 우리가 맺은 인연인 것은 분

명하다.

우리는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기억

은 사라지고 업력만 남아서 그 업력

을 따라 윤회한다. 그리고 다음 생에

서 그 업력의 끌림에 따라 인연을 맺

고 과거 생에 지은 업의 대가를 요구

하거나 지불하게 된다. 이 때 가장 강

한 인연이 부부와 부모자식의 관계

로 만나게된다. 부부와 부모자식의 

관계로 만나 사이가 좋다면 그들은 

과거 생에 서로에게 은혜와 이익을 

끼치며 살았을 것이다. 과거에 받은 

은혜와 이익이 있으면 기억은 사라져

도 업력은 남아서 좋게 대해주고 싶

은 마음이 나게 되어 있다. 억지로 시

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.

현재의 생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

과거의 생에서 많은 복을 지었다는 

말이다. 다음 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

나고 싶다면 이번 생을 기회로 삼아 

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

지어야 한다. 과거 생에 악한 인연도 

지었다면 이번 생에 악한 인연을 만

나게 된다. 우리는 과거생에 원한을 

맺은 사람과 처음 인연을 맺을 때 매

우 강한 끌림 현상이 발생한다. 인연

이 강하면 끌림이 강하다.

살아가면서 상대가 성의를 보여도 

고맙지도 않고 괜히 트집을 잡게 된

다. 상대를 괴롭게 하면서 자신도 고

통을 받는데 그런 자신의 행위를 멈

출 수가 없다. 악한 인연을 만나더라

도 우리는 어떻게든 선한 인연으로 

돌려야 한다. 이런 상태에선 지혜로

운 안내가 필요하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래픽=shuterstock

▲ 죽산 황도국 미국종법사. 

사진=유튜브(원불교신문TV) 캡처


